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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캠벨은 누구인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가들 중 한 사람이며, 오늘날 전 세계 800만 명 규모의 스톤–

캠벨 운동(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핵심 창시자이다. 
알렉산더 캠벨은 교회 개혁가, 인습타파자, 토론가, 정치가, 
편집자와 출판가, 설교가, 교육가, 성경학자, 대중연설가, 조직가, 
사회개혁가, 신학자였다.
그가 헌신했던 평생의 목표는 “신약성경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환원)하고, 그 울타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일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읽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21세기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캠벨의 메시지가 맞닿아 있다
교단주의 피로감: 한국 교회는 300여 교파로 분열되어 있고, 
교단 정체성보다 성경적 교회를 찾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환원운동가들은 2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믿음의
문제에는 일치, 의견의 문제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자.” “서로 다를 자유는 있으나, 갈라질 자유는 없다.” 
이 메시지는 교단주의를 넘어서는 신앙의 본질 회복이라는
21세기적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읽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캠벨은 개신교 복음주의의 원형을 회복한 인물이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작고 낯설다 보니 오해를 받지만, 
캠벨은 성경의 절대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
중심의 복음, 회심과 성령의 내주, 신약성경 교회의 회복, 매주
성찬, 침례의 회복을 강조한 철저한 복음주의자였다.
캠벨은 새로운 교리를 만든 적이 없다. 교파들이 만들어낸
인간 전통을 걷어내고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사람이다.
21세기 교회가 찾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유이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캠벨은 21세기 기독교 시대에 필요한 신학적 도구를 제공한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질문에 직면해 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세례·성찬·예배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교단과 전통은 어디까지 권위를
갖는가?” 캠벨은 이 질문들에 대해 성경 중심, 사실 중심, 
합리적, 실천적 해답을 제시했다.
캠벨의 성경 해석 원리(상식철학+귀납법)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21세기 교회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캠벨은 ‘일치’와 ‘환원’을 동시에 추구한 드문 개혁가이다.
오늘날 교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연합은 진리 없는 연합이 될 수 없고, 진리는 배타적 분열로
흐르기 쉽다. 캠벨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었다.
환원(복원): 신약성경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자.
일치(연합):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자.
이 균형은 21세기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점이다.
캠벨은 “진리와 일치”라는 두 축을 붙든 개혁가였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캠벨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사상’을 남겼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작지만, 

세계적으로는 800만 명 규모의 스톤-캠벨 운동
미국 대통령 3명 배출
영국 수상 1명 배출
19세기 미국 개신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가 중 한 명
미국 대학·출판·선교·교육에 막대한 영향 즉, 개신교
전체에 영향을 준 사상가였다. 사상의 깊이와 시대적 통찰
때문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을 읽어야 한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작기 때문에 캠벨을 읽어야 한다.
작기 때문에 오해 받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작기 때문에
방향을 잃기 쉽다. 그러나 캠벨을 읽으면 다음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작은 교회일수록 뿌리를 아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읽어야 하는가?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21세기 교회의 문제를 200년 전에 이미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가장 현대적인 개혁가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을 ‘환원운동’
(Restoration Movement) 혹은 ‘스톤-캠벨운
동’(Stone-Campbell Movement)이라고 일컫는다. 

이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종교, 언론, 출판, 집회, 탄원의
자유를 보장한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된 미국 연방수
정헌법 제1조 때문이었다. 그 이전의 기독교는 신·구교
막론하고 모두 국가 또는 시의회 종교였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은 19세기 전반기에 미
국과 영국에서 이 교회복원운동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토마스 캠벨
(타머스 캠벌)

월터 스콧
(월터 스캇)

알렉산더 캠벨
(앨리그잰더 캠벌)

발톤 W. 스톤
(발튼/바튼 W. 스톤)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

19세기 전반기 종교 개혁(환원)가들



환원운동가들의 이상, 운동, 방법, 확신

두 가지 이상

일치(기독교 연합)

환원(신약성경 교회의 순수성, 본래성, 그 능력 회복)

두 가지 운동

그리스도인(호칭에서 Christians only)

신약성경교회(신앙과 실천에서)

두 가지 방법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

본질에 일치, 비 본질에 자유, 모든 일에 사랑



환원운동가들의 두 가지 확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미완성으로 끝난 16세기 종교개

혁을 완성시키시려고 환원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

서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과 신약성경 교회(사도전통) 회

복 운동을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펼침

이 운동은 1달러 지폐 뒷면의 두 개의 국장에 담긴 미국

의 건국 정신과 맥을 같이 함



일치: “다수로부터 하나로”(E pluribus unum). *두루마리에 적힌 글

환원: 그분께서(섭리의 눈) “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라는 우리의
시작을 승인하신다”(ANNUIT COEPTIS) *피라미드 상하에 적힌 글

18-19세기 환원운동의 성공도 동시대의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발톤 스톤의 토마스 캠벨의 알렉산더 캠벨의

‘스프링필드 장로회 유언서’            <선언과 제언>              ‘율법에 관한 설교’



알렉산더캠벨이
1823년8월3일-
1830년7월5일
발간한월간

<그리스도인침례>
전7권과

1983년에출판된합본.

캠벨은이잡지를
통해서“사물들의고대
질서회복”과“원시
복음의회복”운동을

펼쳤다.

<그리스도인 침례자>
(1823-30)



알렉산더캠벨이
1830년1월

1일부터
사후(1866)

1870년까지발간한
월간

<천년왕국의
선구자> 

및
1858년12월호

표지

총41권

<천년왕국의 선구자>
(1830-70)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경에 담긴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을 3세기(19-21c)에 걸쳐 펼치고
있는 독립교회들의 공동체(association)이다. 

‘그리스도의교회들의 개혁운동’(스톤-캠벨운동)은
인도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써
영미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









스톤-캠벨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1831-81)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1863-1945) 
미국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1908-73)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11-2004) 
소설 벤허의 작가 루이스 월리스(1827-1905) 
장학프로그램 입안자 J. 윌리엄 풀브라이트(1905-95) 
미국 최대 석유회사 창업자 토마스 W. 필립스(1835-1912)
미국 최대 교회 설립자 밥 러셀 등이 있다.



제임스 가필드 리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James A. Garfield                    Lyndon B. Johnson               Ronald W. Reagan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36대 미국 대통령 제40대 미국 대통령

그리스도의 교회들 출신 미국 대통령들



CS (1866) 창간자들: 아이작 에릿, 제임스 가필드, 토마스 필립스

<그리스도인 표준> 창간 50주년, 100주년, 120주년
기념호(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120주년 축하 메시지)



루이스 월리스(1827-
1905, 벤허의 저자)
캠벨의 전기 영화(1990) 
노무라 모토유키 -
천계천 빈민구제 사역

데이비드 L. 조지(1863-1945, 전 영국 수상), 
맥스 루케이도 - 저서 100권 이상 한글로 번역
카일 아이들먼 – 저서 10여권이 한글로 번역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상당수가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동석기 목사/전도자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 집회 및

만세시위에 참여 독립운동가

Sanki 
Hoksei는
함경남도
북청군 ‘삼
기(三岐, 
삼거리) 북
서’란 뜻



최성진 장로/목회자(1875-미상)
1919년 3월 11일 구성군 남시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

평안북도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및 문인동기독교회 담임 목회자



김요한 목사

만세사건 때 체
포되어 감옥에서
만세를 외쳤으며, 

‘기독교회’제3대
포교관리자로서
신사참배 거부로

3차례 투옥







도쿄 와세다 대학 졸업, 광복군 섭외부장,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목회



최춘선 목사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대한독립애국단특파원으로상해 임시정부에군자금 전달 및 상해에서 병원 개업 수익금을
독립운동자금으로제공. 임정의정원충청도의원으로활약. 부강(충북)에서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여 목회자 양성에 힘씀. 충곡리(논산) 그리스도의교회 개척.

신현창
장로

세브란스
의전

졸업(1918, 
의사), 



성낙소 목사

1919년 독립만세사건으로
1920년 7월 30일

포교폐지 당함
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면(대정 9년 9월 25일)



성낙소 목사/한의사

사상의학회 창립회(1957.4.30)에서 감찰부장에 선임



오현팔 목사

한의사
1923년 연희전문 졸업
1913년 9월부터
항일모의 군사훈련
시작.
광복단 경북도책 간부
및 영양군책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으로 체포 구금
1919년 10월 소총 50여정 구입 및 일제와
총격사건으로 3년형 받음

매약행상허가증
(1922년)



정인소 박사

국회의원(5.16군사정변
48시간 전)

일제 때 128회 투옥
국학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 청주대 대학원 원장
신생활일보사 이사장, 
한국 세계어 협회 회장
방송설교.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이야기가 실린 대사전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 서적들



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



제1장 아일랜드에서 알렉산더 캠벨의 형성 • 25

“그가 극도로 겪은 경험은 기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를 형성했다.”(p. 25)

핵심 요약
제1장은 알렉산더가 종교·정치 갈등이 극심한 북아일랜드
얼스터에서 성장했다(1788년 앤트림 출생)는 것, 그 지역은
가톨릭–성공회–장로교(내부 분파 포함)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충돌했던 곳이었다는 것, 이 혼란 속에서 캠벨은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키웠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국가교회, 1560)-신앙고백제정, 종교개혁 내전(1540-70)

│
├─분리파(Seceders, 1733): 1712년 영국의회에서 통과된 성직 추천령

│     │     (Patronage Act)의 부당함에 반대로 시작(Ebenezer Erskine이 주도)

│     ├─ 공민파(Burghers, 1747): 연합노회(the Associate Synod)

│     │      ├── 새빛파(New Lights, 1799)
│     │      └── 옛빛파(Old Lights)
│     └─ 반공민파(Anti-Burghers, 1747): 총연합노회(the General Associate Synod) 

│              │ _도시행정관들의취임선서곧“나는진정한종교를지지하고보호하겠다”에반발

│              ├── 새빛파(New Lights, 1806): ‘새빛’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쟁

│              └── 옛빛파(Old Lights) – 토마스 캠벨 소속

│
└─반분리파(Anti-Seceders): 국가교회

독립파 교회(분리파·재결합파·새 빛파 그룹 중 일부, 1760-1830)



2. 알렉산더 캠벨의 부친의 형성 • 41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p. 55)

핵심 요약
제2장은 알렉산더의 부친 토마스 캠벨이
형성된 역사·종교적 환경, 곧 토마스가
마주했던 폭력·분열의 아일랜드, 교파갈등, 
교회 일치에의 열망, 미국에서의
장로교와의 갈등과 탈퇴 등이 아들
알렉산더의 신학과 개혁 운동의 토대가 된
것을 기술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아일랜드의 종교·정치적 폭력성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개신교 간의 극심한 갈등, 경제적
변화(아마포 산업 성장), 지주–임차인 갈등이 겹쳐 폭력

사태가 빈번했다.
대표적 폭력 단체:

핍오 데이 보이즈-개신교 무장 단체

가톨릭 수호자들-농민중심의 비밀결사(1780년대 후반 등장)

오렌지단-가톨릭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개신교 단체로서
1794년 Battle of the Diamond 직후 창설

알렉산더 캠벨은 10세 무렵 ‘다이아몬드 전투’(1795)와 같은
유혈 충돌을 직접 목격했다. 예: “… 그들은(가톨릭 수호자들) 혀와
오른손의 세 개 손가락을 잘라 냈다.”(p. 44)



토마스 캠벨의 얼스터 복음주의 협의회(ESU) 참여와 갈등
토마스는 당시 요구됐던 “진정한 종교(=국가가 인정한 장로교

신앙)를 지지한다”는 서약에 반대한 반공민파 가운데 양심과
개인 신앙에 반대한 반계몽주의 옛빛파에 소속했으나
실제로는 교회 일치·평화·복음주의적 협력을 중시했고, 
독립파 교회 인사들과 교제하였다.
토마스는 1798년 종교 분열을 줄이기 위해 ESU 설립에 참여
했으나 1799년 소속 노회의 반대로 ESU에서의 지도자적
역할을 내려 놓았다.
토마스는 얼스터 복음주의 협의회(ESU) 설립을 위해 작성
했던 교회 일치 개념을 <선언과 제언>(1809)에 반영하였다.



토마스는 공민파와 반공민파의 연합도 적극 추진했으나, 
스코틀랜드 총연합노회(GAS)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부친의
이상과 좌절은 이를 목격한 알렉산더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일련의 일들로 토마스는 건강이 악화됐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1807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토마스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강요 반대, 교파 간 교제 확대(열린 멤버십, 열린 성찬식) 등의
이유로 목사직 정직 및 이단성 조사를 받게 되자, 1809년
<선언과 제언>을 발표하며 교단 체제에서 벗어나 교회 일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토마스는 자신의 사상에 공감한 이들과 함께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는 원칙 아래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를 조직했고, 2년 후 알렉산더가 교회(브러시 런)로 발전시켰다.



3. 알렉산더 캠벨의 정신세계 형성 • 59

“귀납적 방법을 성서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종교 사상의 위대한 기초로
삼았다.”(p. 70)

핵심 요약
제3장은 알렉산더가 지적·신학적·정신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곧 가족이 미국으로 가는 배에 승선했으나 배가 난파를 당하여
글래스고에 머물게 되고, 교류했던 독립파 교회 인사들의 도움으로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게 된 섭리를 기술하고 있다. 
이 경험이 캠벨의 철학·신학·교회관을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고, 
개혁(스톤-캠벨) 운동을 이끄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1808년 미국으로 떠나려던 캠벨 가족은 가족 중 일부가 천연두에
걸려 출발이 지연되었고, 출항 후엔 폭풍으로 배가 스코틀랜드
해안 섬에 정박 중 난파당했으며, 그로 인한 10개월의 지연은
캠벨에게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알렉산더는 이미 라틴어·헬라어를 공부했고, 존 로크의 책들을 통해
경험론·관용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추가로 스코틀랜드 상식철학(토마스 리드)과 베이컨의 귀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성경 해석 방식을 형성하였다.
글래스고에서 그레빌 유잉 등 독립파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순수 복음과 교회 회복, 성서의 침묵의 엄격한 관점, 교회와 국가의
분리, 회중의 자율성, 매주 주의 만찬, 그리고 단순한 예배”(p. 66)를
수용하였다. 



알렉산더는 글래스고에서 성찬식 입장 토큰을 받았지만, 엄격한
장로교 성찬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는 종파주의 거부와 개혁
의지의 상징적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그 빵과 포도주를 받지 않고 그대로 넘겼다.”(p. 74)

미국 도착 후 알렉산더는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안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미국을 하나님이 섭리로 준비한 개혁의
땅으로 이해 하였다.
미국 도착 직후 알렉산더는 부친이 작성한 <선언과 제언>을
읽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부친의 개혁운동에 동참하였다.

1810년 첫 설교(22세)

1811년 브러쉬 런 교회 조직
1812년 목사 장립



4. 경력의 시작 • 80

“회개하는 신자들 만이 합법적인 세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p. 88)

핵심 요약
제4장은 알렉산더가 설교자, 언론인, 신학자,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침례 수용, 언론 활동, 미국식 설교 방식의 적응, 베다니 공동체
형성, 천년왕국적 개혁 비전은 그가 개혁운동의 기초를 다진
결정적 사건들이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1810년 첫 설교, “걸림돌을 치우라”(사
57:14)에서 인간 교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언자의 임무는… 장애물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p. 80)

알렉산더는 부친 토마스와 함께 신약성경만을 교회의 헌법으로
삼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비판자들은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가 유아세례를 거부한다고 공격
했으나, 유아 세례는 교제의 조건이 아니며 관용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자녀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여
구성원들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p. 82)

알렉산더는 1811년(23세) 마거릿 브라운(무남독녀)과 결혼하여
장인의 농장에 거주했고, 훗날 베다니(Bethany)이란 마을로
발전시켰다. 



첫째 딸 제인 출생 직후, 유아 세례 문제를 다시 연구하며 신자
침례만이 성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회개하는 신자들만이 합법적인 세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p. 88)

1812년 6월 12일, 침례교 목사 마티아스 루스에게 침례를 받았다.
(알렉산더 부부, 부모, 자매 제인, 브러쉬 런 교회 교인 2명, 다른 교인 3명은
토마스 캠벨로부터 이미 침례를 받음. pp. 88-89)

캠벨은 성경해석에 베이컨의 귀납법과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을
적용하였고, 자신의 신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기도 했다.
캠벨 부자는 독립파 교회 전통 속에서 천년왕국 사상을 접했고, 
교육·복음 전도·악의 제거를 통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수 있다는 후천년설을 믿었다(p. 93). 



5. 고대 복음과 사물들 질서의 시작 • 99

“고대 복음과 사물들의 질서를 식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의 천년왕국의 낙관과 통합되어, 미국을 진정한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대지로 인식하게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
동안에 그 개혁에 발전과 성과를 내기 위해 주셨던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했다.”(p. 121)

핵심 요약
제5장은 알렉산더의 ‘고대 복음과 사물들의 질서’(ancient 

gospel and ancient order of things)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대 복음 회복 운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율법에 관한 설교”(1816)는 캠벨이 개혁 운동의 핵심을 최초로
공식화한 사건이었다.

핵심 주장: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도덕법·의식법·사법법의 구분은 “비성서적
인간의 고안”이며, 구약을 근거로 한 유아세례· 설교자들에게
바치는 십일조· 금식 등의 관행은 폐지돼야 한다.
핵심 반응: 캠벨의 “율법에 관한 설교”는 도덕법을 인정한
침례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과 충돌했고, 침례교 지도자들은
캠벨을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운동 파장: ‘율법에 관한 설교’에 대한 침례교의 거친 반응은
캠벨이 일으킨 파장 곧 개혁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두 번의 세례 논쟁: 워커(1820) & 맥칼라(1823)
존 워커와의 토론(1820)

워커: 세례는 할례의 연속이며, 유아도 세례 받아야 한다.
캠벨: 할례와 세례는 목적·형식·효과가 전혀 다르며, 
“세례가 할례를 대체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없다.

윌리엄 맥칼라와의 토론(1823)
캠벨은 이 토론에서 최초로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마가복음 16:16, 사도행전 2:38, 22:16

등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며 “세례는 구원의 공식적
순간(시간)”이라는 논리를 발전시켰다(pp. 113-14).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에 관한 토론
존 워커(1820.06.19-20, 오하이오 주 마운트 플레전트)
윌리엄 맥칼라(1823.10.15-21, 켄터키 주 워싱턴)



19세기 논쟁들은 모두 미국의 서부개척지에서 일어났다.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루이지애나 주

https://alldic.daum.net/word/view.do?wordid=ekw000113012&q=new+orleans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콧은 헨리 에레트(<그리스도인 표준>의

창립자 아이작의 부친)의 소책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침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정작 헨리 에레트는
세례와 죄 사함의 직접적 연결을 부인했다. 
알렉산더는 1824년(36세), 자신의 월간지 <그리스도인 침례자>에
“사물들의 고대 질서의 회복”(restoration to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이란 표제로 32차례에 걸쳐 개혁에 관한 글을 실었다. 
월터 스콧은 1827–1828년 서부 보류지에서 단순한 “고대 복음”

곧 “믿음→회개→침례→죄 사함→성령”이라는 ‘다섯 손가락
실행’(five fingers exercise)을 선포(1827–1828)하여 대 성공을

거뒀다. 그는 침례식에서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위해
침례를 준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알렉산더 캠벨 운동의 핵심

죄 사함을 위한 신자들의 침례
고대 복음과 사도적 질서의 회복
교파주의와 신조 폐기, 성경만으로 돌아가기
그리스도인 일치

알렉산더 캠벨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미국이
하나님이 준비한 개혁의 땅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생애 동안 그 개혁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6. 알렉산더 캠벨의 의제에서 그리스도인 일치의 역할 • 125

“알렉산더의 생각에 이 복원은 - 세상의 개종과 천년왕국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는 일치를 - 진정한 일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목표는 그리스도인 일치가 아니라, 
환원/복원이었다.”(p. 127)

핵심 요약
제6장은 알렉산더의 개혁에서 ‘그리스도인 일치’는 목표였고, 
‘고대 복음과 질서의 복원’은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그리스도인 일치를 천년왕국에 참가하는 중요한
단계로 인식했다(p. 131)고 기술하고 있다.
복원(환원) → 일치 → 세상의 개종 → 천년왕국의 도래



알렉산더의 일치 사상은 아일랜드 종교 분열의 트라우마, 부친
토마스 캠벨의 실패한 일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토마스는 교회의 분열을 보며 “극악무도하고 치명적인
증오에서 한 걸음 물러난 교회”를 갈망했다(p. 125).
캠벨에게 일치는 복원의 결과이지, 복원 없이 일치를 먼저
추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캠벨은 침례를 일치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일치에서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성례 제도는 … 침례이다”(p. 128)라고
말했다. 
환원(복원)과 일치가 스톤-캠벨운동사에서 긴장 관계에 있었고, 
분열의 원인은 복원주의의 엄격함 때문이었다.



7. 더 나은 성경의 탄생 • 138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계몽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개종을
위해, 인간의 능력의 그 어느 다른 수단들보다 신약성서의 명료하고 올바른

번역에 더 많이 의존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p. 139)

핵심 요약
제7장은 알렉산더가 원시 기독교 회복을 위해 더 정확하고
현대적인 신약성경 번역서를 만들었지만, 그의 번역과 신학이
불러일으킨 큰 영향력과 강한 논쟁을 기술하고 있다.
알렉산더는 ‘baptizo’를 ‘세례’가 아닌 ‘침례’로 번역하였고,
비성서적 용어(예: 삼위일체)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큰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826년 살아 있는 신탁 (The Living Oracles)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알렉산더의 신약성경 번역서는 조지 캠벨, 제임스 맥나이트, 
필립 돗드리지의 번역본을 기반으로 삼고, 그리즈바흐의 헬라어
비평본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baptizo’를 “세례”가 아닌 “침례”로 번역하였다. 알렉산더는
침례를 “물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강조했다.
1901년 ASV가 나오기 전까지 KJV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영어 성경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캠벨이 성경적 용어만 고집한 점 때문에 장로교 목사 랜디스로
부터 유니테리언적 번역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8.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방어자 • 168

“우리는 회의론의 약진이 기독교의 증거들의 취약함이나 부족 때문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성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고 성서와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표방하기 때문이라 확신한다.”(p. 177-78)

핵심 요약
제8장은 1829년 알렉산더가 무신론 사회개혁가인 로버트
오웬과의 토론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적·도덕적 정당성을
강력히 변호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대표적 방어자로 자리
잡게 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알렉산더는 오웬을 비롯한 회의론자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남용을 공격”(p. 178)하는 것으로 받아드렸다.



구분
로버트 오웬

(회의론자·사회개혁가)
알렉산더 캠벨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변증가)

기본 세계관 유물론적·환경결정론적 세계관 성경 중심의 유신론적 세계관

종교에 대한
평가

종교는 “무지에서 비롯된 허구” 
“종교는 모든 악과 전쟁의 근원”

기독교는 역사적·예언적 증거를
가진 참된 계시 종교. 남용이 문제

인간 본성 이해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며
자유의지는 환상

인간은 도덕적 선택 능력을 가진
존재. 책임·심판·보상이 의미 있음

악의 원인 종교와 잘못된 사회제도 인간의 죄성 + 왜곡된 종교 체계

해결책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간 재형
성. 종교 폐지→보편적 박애 사회

성경으로 돌아가 원시 기독교 회
복. 본질 회복이 사회 개혁의 길

사회 개혁 방식
공동체주의 실험(뉴라나크·뉴하
모니). 종교 없는 도덕 공동체

기독교적 도덕·자유·책임을 기반
으로 한 사회 개선

천년왕국(미래)
에 대한 관점

종교 없는 도덕 공동체를 통한
지상 낙원

후천년설적 낙관주의: 기독교가
인류를 개선



9. 중요한 두 기관의 창설 • 197

“사람을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애국자가 되게끔 하는 교육을 통해서만… 
고대 복음과 사물들의 질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p. 198)

핵심 요약
제9장은 알렉산더가 개혁 운동의 교육 기관인 베다니 대학을
설립한 것(1841.11)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최초의 전국 조직인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CMS, 1849.10)를 이끌게 된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알렉산더는 1820–1830년대에(30대) 토론·저술·선교여행을 통해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버지니아 헌법 제정 회의에서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존 마샬 등과 함께 활동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확보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의 중심에는 “고대 복음과 질서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교육을 이 목표의 핵심 도구로 보았다. 그런
이유로 그는 1841년 11월, 자신의 농장 부지에 성경을 중심에 둔
베다니 대학(Bethany College)을 개교했다.
알렉산더는 1840년대 내내 전국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1849년 10월에 창립된 최초의 전국 조직인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CMS)의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10. 반(反)캠벨주의 부상 • 219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신조를 신약성경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이다 … 우리는 칼뱅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리우스주의, 

소치니우스주의, 삼위일체주의, 유니테리언주의, 이신론 혹은 종파주의가
아니라 신약성서주의를 옹호한다.”(p. 222)

핵심 요약
제10장은 알렉산더의 개혁운동이 성경 중심주의와 침례 교리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쳤고, ‘캠벨주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알렉산더 캠벨이 “고대 복음과 질서”를 주장하자마자 강한
반발이 일어났는데, 기존 교파들을 신약성경 왜곡자로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1820년대 중반부터 침례교 내부에서 캠벨의 가르침을 “캠벨주의”, 
그의 추종자를 “캠벨파”로 부르기 시작했다.
알렉산더는 자신들이 인간의 신조가 아닌, 신약성경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며 “캠벨주의”가 아니라 “신약성경주의”라고 강조했다.
1830년대부터 근대까지 ‘캠벨주의’를 비판하는 책·소책자가 다수
출판되었다. *말씀보존학회의 공격도 이들 책자들에 기초한 것임.

침례교와 장로교가 알렉산더 캠벨을 공격한 주된 이유는
칼뱅주의 회심론(선택론과 조명론)을 부정했기 때문이었다.



11. 존 토마스와 루넨버그 서신 • 226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조차도, 어떤 한 가지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품성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p. 230)

핵심 요약
제11장은 알렉산더 캠벨이 “세례 이해의 정확성보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더 본질적”이라며 존 토마스(의사 출신)의 배타적
재침례주의와 충돌한 ‘루넨버그 서신 논쟁’을 기술하고 있다.



존 토마스는 신자의
침례조차도 침례자와
피침례자가 모두 침례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고 시행해야
유효한 침례라고 보았고,
그의 삼위일체설 부정, 
영혼불멸설과 영원한
지옥 부정, soul sleep과
예수님의 인성 강조
등의 교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제칠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미 침수자에 대한 캠벨의 입장
침례가 중요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
침례를 오해한 사람도 ‘정직한 신앙’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외적 의식보다 ‘내적 헌신’이 더
본질적이다
그러나 ‘고의적 불순종’은 제외된다

위의 입장은 존 토마스의 극단적
재침례주의에 대한 반박 글에서 나온
것이긴 했지만, 캠벨에게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12. 캠벨 대 모르몬교 간 갈등 • 244

“오하이오주에서 캠벨 운동의 지도자였던 시드니 리그돈이 신간 서적
모르몬경을 읽은 후 1830년에 스미스의 사상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었다.”(p. 244)

핵심 요약
제12장은 알렉산더 캠벨과 조셉 스미스의 충돌이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초대교회 회복’을 둘러싼 두 신흥 운동의
경쟁이었고, 개혁운동의 참여자 시드니 리그돈의 이탈과 교인
이동이 갈등을 폭발시켰으며, 캠벨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르몬교가 오히려 크게 성장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두 운동은 모두 “원시교회 회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되었고, 캠벨 운동의 영향력 있는 설교자 시드니 리그돈이 1830년
스미스를 지지하며 모르몬교로 전향하면서 오하이오에서 리그돈의
추종자 몇몇 목회자와 수천 명의 교인이 모르몬교로 이동했다.
캠벨은 1831년 “망상”(Delusions, 최초의 모르몬교 비판서)을 통해
모르몬경이 날조된 책이라고 비판했다.
공통점: 원시교회 회복, 침례 중시, 미국을 신성한 땅으로 보는 관점.
*모르몬교는 원시교회 모델을 신·구약 모두에서 찾음.

차이점: 모르몬교가 선지자적 권위, 아론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사도직을 포함한 교회조직(제1회장단 3인회, 12사도 정원회, 70인 정원회), 
계시의 지속성, 후기성도들의 시온(미국) 집결의 복원을 주장한 반면, 
캠벨의 개혁교회들은 신약교회 복원을 주장했다(p. 252).



는 캠벨의
개혁운동의
참여자들

Frederick 
Williams

Edward 
Partridge

Isaac 
Morley

캠벨 개혁운동가들중에 모르몬교에 참여한프레더릭
윌리엄즈는의사였고, 나머지는 모두 교역자들이었다. 
리그돈을 제외한대다수가 많은 수의 부인을 두었다.



는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의 참여자들

의사목사

최초의 제1회장단제1보좌 제2보좌



13. 캠벨과 장로교 - 두 번째 갈등 • 254

“그러나 캠벨은 자신이 세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부인 하였다. …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 본질로 삼지

않는다.’ 라이스는 캠벨이 일부 사람들이 침례 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수긍한 것은 그가 어떤 성인도 회개와 침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인쇄물을 통해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반박하였다.”(p. 261)

핵심 요약
제13장은 캠벨 vs 라이스 토론이 표면적으로는 세례·성령·신조
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두 교파 사이의 경쟁과
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은 사건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830~40년대,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은 켄터키에서 장로교와
강하게 경쟁했다.
라이스와의 토론은 1843년 11월 15일-12월 2일(16일간), 켄터키
렉싱턴에서 매일 4시간씩 진행되었다. 출판된 책은 총 912쪽
이며, 그 가운데 562쪽 분량이 세례 문제이다.
주요 토론

세례 방식(침례 vs 유아세례·뿌림) - 신자 침례만이
유효한가?
세례의 의미(죄 사함과의 관계)
세례 집례자의 자격 - 누가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가
성령의 역할(회심과 성화에서)
신조(교리 체계)의 정당성





14. 침례교도들과 격렬한 충돌 • 270

“캠벨 개혁가들과 침례교도들의 세계관과 신학이 매우 유사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경쟁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p. 
271-72)

핵심 요약
제14장은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이 침례교 뿌리에서 시작
됐고, 성서중심, 회중교회, 신자 침례와 같은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 이해의 차이가 양측을 갈라 놓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침례교(칼뱅주의)가 문제 삼은 캠벨의 가르침:
침례와 구원의 관계(침례 중생 논쟁)

성령의 직접 역사(조명론) 부정
간단한 신앙고백만으로 침례 허용(침례교는 회심 증거를 제시해야)

신조(교리 체계) 거부(“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공식적인 분열(1829~1830):
여러 침례교 협의회들에서 캠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
그 결과 내부에서 캠벨파 vs 반 캠벨파 대립 격화

1850년대: 갈등의 절정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 캠벨주의 폭로 저술

캠벨파 침례는 무효
캠벨 운동은 참된 교회가 아님
침례교만이 참된 교회라는 전승설에 기초한 지계석주의 강조



1850년대: 갈등의 절정
제레마이아 벨 제터의 비판: 캠벨주의 검토 저술

캠벨의 개혁운동을 아래의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
성령의 직접 역사 부정
침례와 중생 동일시
교회와 신앙 체험 경시

캠벨의 대응
침례는 중요하지만 기계적 구원 조건 아님
성경 중심 신앙 회복 주장

역사적 의미
“누가 참된 교회인가”에 대한 정체성 싸움
침례교: 교회 전통과 정통성 강조
캠벨파: 성경으로의 회복과 단순성 강조



캠벨주의 폭로 캠벨주의 검토

캠벨주의 검토 리뷰



15. 월터 스콧과의 충돌 • 293

“그들은 앞으로 다년간 캠벨 개혁운동의 형성과 확장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자신이 그 운동을 성공시킨 주요 촉매자란
것을 부각시키려 하였다.”(p. 294)

핵심 요약
제15장은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콧의 갈등이 ‘누가 고대
복음을 회복했는가’라는 공로 경쟁에서 비롯됐지만, 결국
노년에는 화해와 상호 존중으로 마무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스콧은 자신이 1827년에 “고대 복음”을 회복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캠벨은 스콧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을 회복했다”는
주장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고, 스콧이 침례식에서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베푼다”고 의도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비판했다.
반대로 스콧은 캠벨이 자신의 공로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잡지(캠벨: Millennial Harbinger, 스콧: 

Evangelist)를 통해 서로를 비판했다.
노년에는 화해와 상호 존중으로 마무리되었다. 1861년 스콧이
사망하자 캠벨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개혁운동의 주도권과 공로를 둘러싼 긴장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핵심이었다.



동역자들인 월터 스콧 및 발톤 스톤과의 갈등

월터 스콧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누가 먼저 공개적으로 반포했는가를
놓고 캠벨과 우위권을 다퉜고, ‘회복된 복음’이란 주제와 교회 명칭
(Disciples vs. Christian)을 놓고 캠벨과 다퉜다.
스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16.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W. 스톤 • 319

“그러나 실제로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스톤의 관계는 기껏해야 항상
불안했고, 최악의 경우 그 운동의 중심과 정신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상징했다.”(p. 319)

핵심 요약
제16장은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W. 스톤의 관계가 ‘협력과
긴장’이라는 두 축에서 전개됐으며, 두 사람의 개혁운동이
1832년 1월 1일부터 연합됐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학적 차이와
상호 불신은 끝까지 남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스톤은 열정적 부흥, 삼위일체설 거부, 대속론 거부(도덕 영향설

주장), 열린 성찬, 침례 비절대화를 강조한 개혁가였다. 
캠벨은 합리주의적 성경해석, 침례 중심주의, 고대 복음·질서
회복을 강조한 개혁가였다.
그러나 후대 신학자들은 이 두 줄기를 하나로 묶어 스톤–캠벨

운동이라 불렀다.
스톤이 1844년 사망하자, 캠벨은 “그는 많은 사람을 성경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신학적 오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스톤의 묘비에 “그(the) 저명한
개혁가”라고 새겨지자, 캠벨은 “한(a) 저명한 개혁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17. 퍼거슨-팬닝-리처드슨 사건 • 353

“우리는 우리 진영의 어느 곳에서도 이보다 더 취약하거나 더 비난 받을
만한 성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p. 359)

핵심 요약
제17장은 알렉산더 캠벨이 말년에 겪은 가장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세 갈등, 퍼거슨, 팬닝, 리처드슨 사건이 어떻게
서로 얽혀 그의 운동과 인간관계, 그리고 정신적 쇠퇴까지
드러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제시 퍼거슨은 내슈빌 그리스도의교회의 카리스마넘치는 젊은 목회자이자 Christian Magazine의
편집인이었다. 퍼거슨이 1852년4월호에 베드로전서3:18-4:6에대한 논쟁적인 해석을 게재하자, 이
해석에 대해 알렉산더 캠벨이 날카롭게대응하였다. 1200명을수용할 예배당을 건축할 만큼 촉망 받던
젊은 퍼거슨은 결과적으로스톤-캠벨운동권을떠나 보편(만인구원)주의, 유니테리언주의, 심령주의를
수용하였다. 이로 인해서캠벨은 동료인 의사 로버트 리처드슨 뿐 아니라 톨버트 팬닝과도 소원해졌다.



제시 밥콕 퍼거슨(D.D., Jesse Babcock Ferguson, 1819-1870)의 묘비
퍼거슨은 인쇄공 소년에서 가장 영예롭고 존경받는 강단 설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1200명을

수용하는 새 예배당은 캠벨 퍼거슨 분열의 결과로 1857년 4월 8일 전소되었고, 퍼거슨은
교회 사임 후 삶이 피폐해졌으며, 부부와 외동딸은 60세를 넘기지 못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인기 설교자들과 세상의 찬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슬픈

교훈이다.”고 David Lipscomb는 Gospel Advocate(Sept. 22, 1870)지에 썼다.



18. 노예제도 - 이 운동에서 가장 큰 위협 • 374

“남부와 북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정신적 일치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이며. 그 목적을 위해 나는 신약성서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법률 제정을 허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친교의 조건으로 삼도록 문자로나 정신으로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p. 376)

핵심 요약
제18장은 노예제도가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을 가장 크게
위협한 정치·신학적 폭풍이었다는 것과 캠벨이 분열을 막기
위해 ‘온건주의’를 선택했지만, 그의 온건함은 결국 누구에게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캠벨 부자는 노예제도를 불편해한 온건파였지만, 노예 인권보다
백인 사회 안정을 더 우선시했고, 노예제로 인해서 개혁 운동이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알렉산더의 전략은 백인 노예소유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교육-점진적 해방이었다.
1840-50년대에 감리교와 침례교가 각각 분열(1844)하였고, 도망
노예법 통과(1850), 베다니 대학에서 소요사태(1855)가 있었다.
캠벨은 1845년 “미국 노예제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 연재에서
노예제는 국가에 해롭지만, 성서적으로 죄가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캠벨은 도망노예법(1850)을 합헌으로 보았다. 점점 양극화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온건파 입장은 설 자리가 없었고, 스톤-캠벨
운동도 분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반세기 후인 1906년 분열).



19. 남북 전쟁과 새천년 • 394

“우리의 태양이 일찍이 비춘 모든 괴물 같은 일 중에서도, 자칭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에게 분노와 복수를 퍼붓는 행위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까닭
없는 사악함의 절정을 장식한다.”(p. 405)

핵심 요약
제19장은 남북전쟁(1861-65)이 알렉산더 캠벨의 평생 비전, 고대
복음의 회복과 새천년 시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의
말년을 절망과 쇠약으로 어떻게 몰아넣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1861년 4월, 72세의 캠벨은 베다니 대학 재건(1857년 12월 본관

소실)을 위한 모금 여행 중에 전쟁 소식을 듣고 즉시 귀환하였다.
캠벨의 낙관론은 멕시코 전쟁(1846-48), 교파 분열, 노예제
논쟁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캠벨의 사역은 마비됐고, 북부에서도 그가 노예제
온건론자였다는 이유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캠벨의 가족 구성원들은 연방파 vs. 분리파로 극렬하게 갈라졌다.
캠벨의 새천년 비전은 “하나 된 미국 → 하나 된 교회 → 새천년
시대”라는 구조였는데, 남북전쟁은 이 구조를 완전히 파괴했다.
장남 알렉스 주니어는 남부군에 가담한 징벌로 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서 가족 인맥의 도움으로 대통령의 특사를 어렵게 받아냈다.
“알렉산더 캠벨은 이 사건들을 슬픔으로 지켜보았다”(p. 413).



20. 한 개혁가의 죽음 • 414

“우리는 여전히 낙담해 있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며… 그분의
도움과 축복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지속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다.”(p. 414)

핵심 요약
제20장은 캠벨의 말년의 쇠퇴, 가족 갈등, 유산 분쟁으로 인한
인간적인 복잡성과 그의 운동이 이후 세계적 종교 공동체로
성장했지만, 캠벨 개인의 삶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긴장 상태
였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알렉산더 캠벨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866년 3월 4일, 78세로 별세했다.
사위 펜들턴은 17쪽에 달하는 장문의 부고를 통해 캠벨을 위대한
개혁자로 찬양했고, 그 후로도 미화된 추모사가 계속 쏟아졌다. 
알렉산더 캠벨 사후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남긴 엄청난 부에 대한
유산 분쟁이었다. 유언장(1862)에는 첫째 부인 마거릿의
손주들에게 적은 액수의 돈만 남겨졌고, 대부분의 재산은 둘째 부인
셀리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
마거릿 손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1868년에 속개된 재판에서
셀리나 측 변호인이었던 제임스 A. 가필드가 승리로 장식했다. 
캠벨은 “고대 복음과 질서의 회복”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한 채 분열을 겪었다.



21. 알렉산더 캠벨의 그림자 • 430

“그리스도인이 찾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이것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확성에 있지 않고, 알려진 모든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헌신에
있다.”(pp. 230, 438)

핵심 요약
제21장은 알렉산더의 ‘빛과 그림자’[파장(波長)과 비상(飛上)]을
균형 있게 조명하며, 그가 성인(聖人)처럼 미화됐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으며, 동시에 미국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캠벨사후에 로버트 리처드슨이 쓴 회고록 이 그를 영웅적인
개혁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리처드슨은 캠벨의 주치의, 
절친한 동료, 베다니 대학의 공동 설립자 및 과학 교수였다.
지도자들은 캠벨을 높이 평가했지만, 일반 교인들은 “우리의
뿌리는 신약성경이지, 스톤-캠벨 운동이 아니다”라는 비역사적
태도 때문에 알렉산더 캠벨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캠벨은 엘리트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기도·성만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깊은 영적 감수성을 보였다.
성경 중심주의, 원시 기독교 회복, 단순한 예배, 선교 열정으로 전
세계 800만 명 규모의 운동으로 성장시킨 빛(陽)도 있고, 캠벨 자신이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신화를 받아들였고, 후대 교회들도 인종 분리와
차별을 지지하면서 다인종 교회 비율이 매우 낮은 그림자(陰)도 있다.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충분하다고도 설교했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가 저술한 방대한 글로 인해서 종파주의자와
교회일치주의자 모두가 자기들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만큼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알렉산더 캠벨은 뛰어났지만 오만했고,영적이었지만 엘리트주의
적이었며, 개혁적이었지만 인종적 편견을 가진, 지칠 줄 모르는
다작가였으며, 기독교 세계에 지속적 영향을 남긴 지도자였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은 사람이었다.” 
(p. 443)



결어

21세기 한국 교회,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분열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반면에 성경적 교회 회복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21세기 한국 교회가 알렉산더 캠벨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경 중심성
교회의 단순성
신약성경적 예배 회복
교단주의 극복과 일치
신앙과 실천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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